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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자수 급증으로 경기에 급제동 

∼ 호우 및 장마의 영향도 내림세 압력, 개인소비와 관련된 침체가 커 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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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021년 2022년

경기DI 29.6731.63 33.8 35.4 35.0433.8935.82 38 38.2737.4739.0840.6739.2139.3140.0140.7341.3141.4442.0542.73 43 43.2743.85 44.6 44.93

2021년8월비 0.1 0.8 1.5 2.1 2.2 2.8 3.5 3.8 4.1 4.6 5.4 5.7

Lower 38.4838.77 39.2 39.5239.4339.8440.3440.4440.5540.9741.5841.79

Upper 40.1341.2442.27 43.1 43.4544.2645.1245.5745.9946.7247.6148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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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며, 예측치±2표준편차로 산출

2021년 예측실적

 

 
 
 

（조사대상 2 만 4,458 사, 유효회답 1 만 1,170 사, 회답율 45.7%, 조사개시 2002 년 5 월） 
 
 

조사결과의 포인트 

1.2021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.5포인트 감소한 39.2로 3개월 만에 악

화되었다. 국내경기는 감염자수 급증에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도 더해져 일시

적인 답보상태가 되었다. 향후는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일시정체하나 완만한 

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 
 

2.전 10개 업계 중 『기타』를 제외한 9개 업계가 악화되었다. 긴급사태선언·

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영향 및 각지에서 계속된 악천후로 특히 개인소비와 

관련된 업종이 크게 침체하였다. 또한 자동차 공장에서 감산(減産)및 가동정

지가 나타나는 가운데 『제조』도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. 
 

3.전 10개 지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.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

중점조치가 33개 도도부현(都道府県)에서 확대·연장된 가운데 40개 도도부

현(都道府県)에서 악화되었다. 사람의 움직임이 다시 억제되어 개인소비와 

관련된 침체가 눈에 띄었다. 규모별로는「대기업」「중소기업」「소규모기업」모

두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. 

 

 

 

 

 

 
 
 
 
 
 
 
 
 
 
 
 

< 2021년 8월의 동향 ： 일시적으로 답보 > 

2021년 8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.5포인트 감소한 39.2로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

. 

8월의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에 관하여 33개 도도부현(

都道府県)으로 확대 및 연장이 실시됨과 더불어 호우·장마로 인한 영향으로 내림세

를 보였다. 사람의 이동 억제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매업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의 개

인 소비 관련이 다시 크게 침체하였다. 게다가 금속 및 목재, 반도체 등의 재료부족 

및 가격급등은 기업의 수익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. 한편 백신 접종 보급이 

진행되는 가운데 해외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호조인 반도체 관련, 교외에서의 

주택구입 활발화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. 

국내경기는 감염자수 급증에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도 더해져 일시적인 답보상태가 

되었다. 
 
< 향후의 전망 ： 일시 정체 후 완만히 회복 > 

향후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변이종의 동향이 최대의 우려요소가 될 것이

다. 해외에서도 감염이 재확대 되고 있어 다시 수출이 감소로 돌아서면 큰 하락세 압

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. 또한 원재료 등 사입가격 상승 및 반도체 부족과 더불어 정국

의 동향 및 중동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. 특히 기업의 업적회

복에 대한 양극화 경향 확산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. 한편 백신접종 보급과 함

께 경제활동은 완만히 정상화 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설비투자의 증가경향 외에 

5G의 본격적인 보급 및 자택 내 소비 확대, 해외경제 회복, SDGs에 대응한 투융자 등

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. 

향후는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일시정체하나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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